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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성 차이와 대인관계문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임 수 진† 김 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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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를 통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성차이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은 G시의 남녀 중학생 240명(남학생 95명, 여학생 145명)의 자료를 사용

하였고, 기초통계분석, 상관분석, SPSS Macro PROCESS 모델 4, 모델 1, 모델 7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 중

맞섬의 문제는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향함과 멀어짐의 문제는 유의미한 매

개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둘째,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 맞섬문제에서 성차이의 조절효과

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는 성에 따라 다르게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주었

다. 마지막으로 내현적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성 차이와 대인관계 맞섬문제는

유의미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대인관계 맞섬 문제

에 미치는 영향은 성차이에 의해 조절되며, 이러한 대인관계 맞섬의 문제는 SNS 중독경향성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의 심

리적인 요인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청소년의 SNS 중독문제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내현적자기애, SNS중독경향성, 대인관계문제, 성차이,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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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 과학부(2014.)의 조사에 따르면 청

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성인보다 약 2.9

배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서비스는 SNS로 나타났

다. 특히, 청소년 중 하루에 10회 이상 SNS에

접속하는 학생은 57.3%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18.5.12.). SNS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정보전달과 정보교환으로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급

격한 확산으로 SNS에 대한 과도한 시간투자와

집착, 과잉통로로 인한 SNS 중독경향성의 문

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추세이다. SNS 중독경

향성은 SNS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금단과 내성

을 경험하면서 개인내적인 심리적 부작용과

외적인 대인관계에서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김

지선, 황성훈(2019)의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행동을 조절하는

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스마

트폰 중독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성을 보이며,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부작용

이 성인들보다 심각하였다(김보연, 2012). 청소

년의 SNS 중독경향성의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SNS의 지나친 사용

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대면관계보다는 온라

인상에서의 대화로 소통함으로써 비대면 대인

관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소

통의 단절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외롭고, 소외된 학생일수록 본인의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가상의

공간인 SNS를 통해 관계형성해감으로써 더욱

쉽게 중독이 될 수 있다(김영숙, 2017).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외로움과 우울(오윤경, 2012; 이정화, 김호

영, 강정식, 2017), 소외감(서원진, 김미리혜,

김정호, 조인성, 2015), 자존감(유현욱, 홍혜영,

2015), 사회불안(박승혜, 이승연, 2019), 병리적

자기애(류경희, 홍혜영, 2014; 서경현, 조성현,

2013)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자기애와 대인관계가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었다(김

지선, 황성훈, 2019; 박승혜, 이승연, 2019; 이

계정, 정남운, 2007; 이정화, 김호영, 강정식,

2017; Peason, Hussain, Wickel, 2015).

일반적으로 자기애는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고양된 자기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현대

의 많은 이론가들과 임상가들은 자기애를 단

일 요인이 아니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Akhtar와 Thomson(1982)은 자기

애적 성격을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 그

리고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로 구분하

였다. 그 중에서도 내현적 자기애가 중독과

더 관련이 있는 것이로 나타났다(이계정 등,

2007). 내현적 자기애는 지나치게 민감하고 취

약하며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와 강한 시기심을 가지는 특

성을 보인다(강선희, 정남운, 2002).

자기애와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등 SNS 유사매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SNS를 통해 이

상적인 자기 모습을 표현해 낼 수 있기 때문

에 SNS에 더욱 빠져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Buffardi & Campbell, 2008). 특히 소심한 성

격의 내성적인 사람이나 수줍음을 많이 타는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SNS이용에 활용하

고, SNS 친구들을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웅기, 2013).

내현적자기애 특성이 강할수록 SNS중독경

향성이 높아지는 것(이은지, 2015)에 대해 내

현적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현실에서 충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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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자기애적 욕구를 인터넷, SNS 등의

가상세계를 통해 보상 받고자 과다사용하고

(서경현, 조성현, 2013), 이처럼 SNS를 통해 타

인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자존감 및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조다현 2014)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표출하지 못한 자신의 웅대성을 인터넷 상의

SNS를 통하여 보상적 경험을 한다(이은지,

2015).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

신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 SNS를

사용하고(변시영, 조한익, 2011). 이러한 사용

이 부정적 정서해소 및 타인의 인정이라는 이

차보상을 주기 때문에 반복적인 SNS 사용으로

이어진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쉽게 사회

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SNS 사용을 추구하

게 된다. 사회적 보상 가설(social compensation

hypothesis)에 따르면, 자신이 인식하고 평가하

는 사회적 자본에 따라 인터넷이나 SNS와 같

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

나며, 현실에서의 사회적 자본에 만족하지 못

하거나 현실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현실의 사회적 상

호작용에서의 불만족을 보상하기 위해 SNS를

더 자주 이용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SNS를 이

용하는 동기로 외로움, 실생활에서의 대인관

계문제, 낮은 사회적지지 등(서원진 등, 2015,

이정화 등, 2017)은 사회보상가설의 설명과 일

치한다.

사회적 보상가설은 내현적 자기애뿐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대인관계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정의되며, 우리는 타인과 끊임없이 관

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매

우 중요하다(박현주, 2018).

그러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타

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고립감은

심리적 부적응으로 연결되고 우울, 욕구좌절,

소외감, 불안과 같은 다양한 심리 장애를 일

으키게 된다(서수균, 권석만, 2002). 이를 대인

관계문제라고 하며, 대인관계 상황에서 서로

만족하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대인관계

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여 심리적

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족과 친

구들과의 대화시간이 감소하고, 청소년의 인

터넷,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의 사회적 불편

감, 대인불안을 초래하고 대인관계 형성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김원희, 2006)으로 설

명하기도 하지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 사회적인 관계

를 맺음으로써, 결핍되어 있던 대인관계 욕구

를 충족하게 되고, SNS의 과다사용 및 중독으

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대

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SNS의

과다 사용으로 주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쳐

또 다시 중독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악순환

결과를 초래한다(최현석, 하정철, 2011). 대인

관계의 어려움의 결과는 우울 불안, 소외 등

의 심리적 병리와 함께 중독, 비행, 약물남용

등의 문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장혜진,

2015).

Horowits와 Leary(1957)는 대인관계 문제를 8

가지 유형으로 제안하였으며, 친애와 통제라

는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친애 요인에는

냉담, 자기희생, 사회적 억제, 과관여가 포

함되며, 통제 영역은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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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장성, 과순응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Horney(2006)는 인간의 신경증적 경향성을 사

람을 향함(moving toward people), 사람에 대해

맞섬(moving against people), 사람들로부터 멀어

짐(moving away people)으로 구분하였다. 향함은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순정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타

인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맞섬

은 타인을 지배하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자

신의 이익과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며, 타인에

게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과시한다. 멀어짐

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적인 거리를 만든다.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2016)는 8가지 대인

관계 문제를 Horney(2006)의 세 가지 구분으로

범주화 하여 접근하였다. 향함문제는 과순응

성, 자기희생, 비주장성으로 통제지배, 자기중

심, 과관여는 맞섬문제로, 냉담, 사회적 억제

는 멀어짐의 문제로 범주화하여 대인관계 문

제를 유형화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대

인관계의 향함문제, 대인관계의 맞섬문제, 대

인관계의 멀어짐의 문제로 유형화 하여 결과

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 관계에서는 타인의

인정과 존중을 추구하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

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부정적이었다(강은정,

장성숙, 2006; 백승혜, 현명호, 2008). 이를 대

인관계 하위유형별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

가 높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과시적이

고 웅대한 환상을 보이며, 타인을 지배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우월감을 느끼려는 맞섬문제,

타인에게 의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향함의

문제, 타인과의 친밀감을 불편해하는 멀어짐

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은,

박현주, 허창구, 2016)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관계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지에만 관심이 있어 지나

친 자기 초점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기

쉽다.

결과적으로 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 문제

를 매개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여성은 남성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불안을 더 많이 경

험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강

지혜, 2014)는 연구결과와 남녀간에 대인관계

지향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박승혜,

이승연, 2019) 연구결과들이 혼재해 있어 대인

관계 문제에 성차이가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 SNS 중독경향성에도 여성

이 더 취약하다(김선미, 서경현, 2015)와 또,

여성이 취약하기 보다는 남성과 여성의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모델이 다르다(박

승혜, 이승연, 2019)고 설명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와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

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청소년 중에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은 청소년 초기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다.

연구가설 1. 중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에서 대인관계문제가 매개할 것

이다.

연구가설 2. 중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대인

관계문제에서 성차이가 조절할 것이다.

연구가설 3. 중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성별과 대인관계 문제

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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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과 연구절차

연구는 SNS를 사용하는 중학교 학생을 대

상으로 하였다. G시 소재의 5곳의 중학교 학

생 2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증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하거나 중학교 교사에게 연구 목적을 안내하

고, 실시하는 눈덩이 표집을 하였다. 설문은

학교의 협조 동의를 받아 배부 후 회수하였

으며, 모든 연구 참가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

명과 안내를 제공하였으며, 거부할 권리가 있

음을 설명하였다. 회수된 설문 중 문항에 끝

까지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

였다고 판단된 48부를 제외한 최종 240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은 ‘남학생’이 95명(34.9%), ‘여학생’이 145명

(60.4%)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학

년은 ‘1학년’이 58명(21.3%), ‘2학년’이 84명

(35.0%), ‘3학년’이 98명(40.8)% 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SNS중독경향성

본 연구에서는 서경현과 조성현(2013)이 오

윤경(2012)의 SNS 중독경향성 척도를 보완, 개

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 11

문항에 집단 면접(focused group interview)과 전

문가 자문을 통해 9문항을 추가한 총 20문항

이다. 본 척도는 SNS에 대한 집착 및 금단증

상, SNS의 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

한 시간투자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4점

Likert척도이다. 총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았고, 조성현, 서경현

(2013)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이며,

하위요인별은 SNS 집착 및 금단증상 .85, SNS

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72, SNS 과잉소통과

몰입 .81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

본 연구에서는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 성격장애의 임상특성」에 기초하여

개발, 수정한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를 사용하였

다.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45점에서 225점으로 총점수가 높을수

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것이다. 하위

유형은 5개로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

신감부족으로 구성된다. Akhtar와 Thomson의

연구에서 Cron bach’s ɑ는 .9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1이며,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소심 .67, 인정 .84, 과

민 .84, 자기중심성 .80, 목표불안정 .68로 나

타났다.

대인관계문제

일상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대인관계문

제들을 측정하기 위해 홍상황, 박은영, 김영

환, 권정혜, 진유경(2002)이 한국 실정에 맞

게 Alden, Wiggins와 Pincus(1990)의 대인관계

문제검사(Inventory of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IIP- C)를 수정, 보완한 한국

대인관계문제 척도 단축형(Korean IIP-C)을 사

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

위요인으로는 냉담, 사회적 억제, 자기중심성,

비주장성, 자기희생, 과순응성, 통제지배, 과관

여 8가지가 있으며 이를 다시 통제지배, 자기

중심, 과관여는 맞섬문제로, 과순응성, 자기희

생, 비주장성은 향함문제로, 냉담, 사회적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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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멀어짐의 문제로 보았다. 홍상황 등

(200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61-89의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나타났으며, 맞섬의 문제는 .93

향함의 문제는 .89 멀어짐의 문제는 .83로 나

타났다.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변인의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

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성별과 대인관계문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Macro

PROCESS(Hayes, 2013)를 활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확인하였다. Preacher, Rucker, 및 Haye(2007)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모형,

조절모형, 그리고 조절된 매개모형의 순서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여, 본 연구도 이에 따라

분석하였다. SPSS Macro process 모델 4, 모델 1,

모델 7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최소

값과 최대값, 그리고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

다. 연구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

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Finch와 West(1997)는

측정변수들이 왜도와 첨도 절대 값이 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한다

고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왜도와 첨도

모두 절대값 2를 넘지 않으므로 정상분포 가

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변인들간의 상관은 내현적 자기애, 대인관

계문제, SNS 중독경향성, 각각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SNS중독경향성은 내현적

자기애(r=.468, p<.01), 대인관계문제(r=.400,

p<.01)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내현자기애

와 대인관계문제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내현

적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r=.718, p<.01)가 정

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

변인
M (SD)

왜도 첨도
전체 남 여

내현적자기애 122.75(23.84) 117.75(21.78) 126.03(24.62) .17 -.36

대인관계문제

향함문제 44.30(10.46) 40.56(9.73) 46.75(10.23) -.05 -.30

맞섬문제 36.79(8.87) 34.97(7.09) 37.97(9.70) .18 -.29

멀어짐문제 26.35(7.46) 24.82(6.91) 27.35(7.65) .09 -.59

SNS 중독경향성 44.26(11.40) 37.93(9.54) 48.41(10.62) .24 -.70

표 1.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N=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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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인관계 맞섬문제의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를 통해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

해 SPSS Macro PROCESS Model 4를 지정하였

다. 단순매개분석 결과 대인관계의 향함문제,

멀어짐의 문제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맞섬문제만 매개효과를 나타내 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 맞섬

문제, B=.23, t=12.38. p<.001을 보였고, SNS

중독경향성에, B=.22, t=8.17. p<.001 모두 유

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NS 중독경향성을 종속변인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맞섬문제를 동시에 투입했

을 때 역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각각 B=.15, t=4.32. p<.001, B=.32, t=3..52.

p<.001,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설명량이

22%에서 26%로 증가하여, 부분매개효과를 보

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95%CI

F R²
LL UL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

맞섬 문제

.23 .02 12.38*** .19 .27 153.36*** .39

내현적자기애 SNS중독경향성 .22 .02 8.17*** .16 .27 66.75*** .22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맞섬문제

SNS중독경향성 .15 .03 4.32*** .08 .22 41.16*** .26

.32 .09 3.52** .14 .50

대인관계 맞섬문제의

Bootstrapping (10,000)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076 .02 .029 .124

주. CI은 Confidence Interval; LL은 Lower Limit; UL은 Upper Limit
유의도 * p<.05, ** p<.01, *** p<.001

표 3.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맞섬문제의 매개분석

　 1 2 3 4 5 6

1. 내현적자기애 -

2. 대인관계문제 .718** -

2-1. 향함문제 .572** .848** -

2-2. 멀어짐문제 .587** .864** .649** -

2-3. 맞섬문제 .626** .772** .392** .553** -

3. SNS 중독경향성 .468** .400** .303** .233** .446** -

** p<.01.

표 2.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N=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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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SPSS Macro를 사용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복원추출을 10,000번을 실시하여

95% 신뢰수준에서 상한값과 하한값이 [.029,

.124]로 이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

과는 유의하였다.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맞섬문제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맞섬문제에서 성

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Macro

PROCESS Model 1을 지정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평균중심화를 한 뒤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성별의 상호작

용 항이 맞섬문제에 유의미한 영향 B=-.11,

t=-2.64. p<.01을 주었다. 조절변인인 성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1

을 나타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인관계 문

제에 내현적 자기애가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내현적 자기애,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성별과 대인관계 맞섬문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eacher,

그림 1.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맞섬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B S.E. t
95%CI

F R² ∆R²
LL UL

내현적자기애 .26 .02 11.43*** .22 .31
55.33*** .39 .39

성별 11.60 4.89 2.37* 1.97 21.23

내현적자기애 * 성별 -.11 .04 -2.64** -.18 -.02 7.00* .41 .02

주. CI는 Confidence Interval; LL은 Lower Limit; UL은 Upper Limit
유의도 * p<.05, ** p<.01, *** p<.001

표 4.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맞섬문제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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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cker와 Hayes(2007)의 방법을 적용하여 SPSS

Macro PROCESS Model 7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내현

적 자기애와 조절변인인 성별의 상호작용이

매개변인인 대인관계 맞섬문제에 미치는 영향

력은 유의미(B=-.11, t=-2.65. p<.01) 하였다.

또한 매개변인인 대인관계 맞섬문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였다

(B=,.32, t=3.52. p<.01).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맞섬문제를 통해서 SNS 중독경향성

에 영향을 주는데, 성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논 의

연구는 중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를 통해서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며,

여기에 성별이 조절효과를 통해 영향을 주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가설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

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내현적자기애는 SNS 중독경향성에 의

미있는 영향을 주었다. 즉 내현적자기애 성향

이 강할수록 SNS중독경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

다는 김선미, 서경현(2015)의 연구, 이영은, 박

현주, 허창구(2016)의 연구, 이은지(2015)의 연

구, 서경현, 조성현(2012)의 선행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이창식(2018))의 연구에서도 중학

생의 내현적자기애의 하위요인 자기중심성/착

취가 SNS중독경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주변에서

인정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싶지만 타인의 평

가에 매우 민감하여, 면대면의 대인관계를 회

피하게 된다.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

피하며, 회피로 인한 자존감저하 및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경험하게 된다. 현실에서 충족하

지 못한 자기애의 욕구를 SNS를 통해 인정,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자 과도하게 다른 사

람들의 ‘좋아요’ 반응 수, 댓글 등 SNS에 집착

종속변수 : 대인관계 맞섬문제

B se t LLCL ULCL

내현적자기애 .26 .02 11.43*** .22 .31

성별 11.60 4.89 2.37* 1.97 21.23

내현적자기애 * 성별 -.11 .04 -2.65** -.18 -.03

종속변수 : SNS 중독경향성

B se t LLCL ULCL

내현적자기애 .15 .03 4.32*** .08 .21

대인관계 맞섬문제 .32 .09 3.52** .14 .51

주. CI는 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 Upper Limit
유의도 * p<.05, ** p<.01, *** p<.001

표 5. 내현적 자기애,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성별과 대인관계 맞섬문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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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며, SNS중독경향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과에서 대인관계문제의 총점, 향

함, 멀어짐의 문제는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

독경향성과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 중 맞섬의 문제만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

인관계 문제를 향함, 맞섬, 멀어짐의 요인으로

살펴보았던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2016)의 연

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멀어짐의 문제는

SNS 중독경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타인과 적절한 거리감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

은 SNS 사용을 줄이고 대인관계 문제의 공통

변량에도 영향을 주어 총점과 멀어짐의 문제

모두 SNS 중독 경향성에 의미 있는 매개역할

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 향함

의 문제는 성인의 연구결과에서는 SNS중독 경

향성에 영향을 주었지만. 청소년의 발달 특성

상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성인에 대한 독립을 추구하고 반항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따르거나, 다른 사람

의 고통이나 불행에 민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특성이 역시 SNS 중독 경향

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대인관계 맞섬문제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은 자기애 성향과 대인관계 문

제 하위 요인 중 과관여, 통제지배, 자기중심

성과만 정적상관이 있다는 진하영, 권은정,

권지은, 황순택(2010)의 연구와 이지영(2015)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내현적 자기애

는 상관이 높은 대인관계 맞섬문제를 통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었다.

두 번째로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

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앞서 대

인관계 문제 중 맞섬의 문제만이 매개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맞

섬의 문제에서 성차이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

다. 성 차이는 남자 청소년 보다는 여자 청소

년이 내현적 자기애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 문

제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

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이인숙, 2002; 조준

희, 2017; 홍서윤, 2012)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한다는 강

지혜(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내현적 자

기애가 높은 여자 대학생은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함으

로써 더 많은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 할 수

있다는 홍서윤(201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내

현적 자기애가 높은 여자 청소년은 대인관계

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평가로

인한 수치심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대

인관계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과이 관계에서 성별과 대인관계 맞섬문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내현적 자기

애는 성차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

맞섬문제에 영향을 주었으며 SNS 중독경향성

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SNS 중독경향

성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욱 비율이 높

다는 정소영과 김종남(2014), 김선미와 서경현

(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호협력을 지향하고 사회적인 행동에

관여하는 경향이 있어 SNS를 사용하면서 중독

될 수 있음으로 설명한다(Andreassen, 2015).

SNS 사용 동기 역시 여성은 기존의 친구를

유지하거나 안정된 관계를 맺기 위해 사용하

지만 남성은 새로운 타인과 접촉하며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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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으로

설명(박승혜, 이승연, 2019)하기도 한다. 여성

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이게 SNS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지만 남성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여성보다 영향을 덜 받지만 대인관계 문제를

통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성이 대인관계 문제가 있을 때 자신에게 보

상을 주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SNS

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SNS

이용을 통해 타인의 인정이라는 사회적 보상

을 받음으로써 사회교환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사회교환이론은 대인관계를 보상과 비용의 개

념으로 분석하여 사람들은 칭찬이나, 명예, 권

력 같은 것을 기대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쉽게 채울 수

있는 것이 불특정 다수와 대인관계가 가능한

SNS와 같은 네트워크사용인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경험하고자 하는 내현적 자

기애가 높은 여학생들은 자기고양을 위해 자

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타인을 이용하는 대

인관계 맞섬 문제를 경험하고, 이러한 타인의

인정과 지지를 보상받기 위해 대인관계 실패

를 덜 경험하는 SNS를 더욱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 번째 SNS 중독경향성에 청소년

대상 연구라는 점이다. 많은 연구들이 대학생

이나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이용이 20대 이상의 성인에게 집중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접속률이 높아지고 있

어 청소년에 대한 SNS 중독 연구가 필요하다.

결과를 기초로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을 낮

추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

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선미, 서경현, 2015;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 2016; 이은지, 2015;

이창식, 2018; 조성현, 서경현(2012)들은 많이

있었고, 대인관계문제와 SNS 중독경향성에 대

한 연구(박승혜, 이승연, 2019; 오윤경, 2012,)

도 있었지만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

계 문제 중 맞섬 문제를 통해 SNS 중독 경향

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차이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것

이다. SNS 중독경향성의 남녀 차이에 대한 결

과들은 있었지만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맞섬문제를 조절하여 SNS 중독경향

성에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하였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반드시 성 차이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

관계 문제 등을 성별을 고려하여 중재한다면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하는데 효과

적인 개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의미 있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척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척도를 수

정 보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의 병리적 자기애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은 SNS 중독경향성 수준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만성화되고 심각한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

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의해 설문되었

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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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설문을

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상태를 과

장 혹은 축소해서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

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식 질문지 이외 관찰자 평가 등 조사대상자의

SNS 중독경향성의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으로 SNS 중독경향성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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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Gender differe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Narcissism and

on Middle School Students' SNS Addiction Tendency

Lim Su Jin Kim Yu Yeon

Ho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path of internal narcissism toward SNS addiction tendenc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study intended to test the hypothesis that internal narcissism personality

would lead to the SNS addiction tendency through interpersonal problems and that the internal narcissism

effect on the interpersonal problems can depend on Gender differenc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40

middle school students (95 male and 145 female students) in Gwangju area. Th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PSS Macro PROCESS Model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interpersonal problems mediation efffect between inner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tendency of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Gender difference

moderatiing effect between internal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relationship.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gender differe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 between internal narcissism personality and SNS addiction tendency relationship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cently, social networking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in our society and it shows the

highest rate of addiction in early middle school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of inner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on the SNS addiction

tendency,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s in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prevent adolescent SNS addiction problems have.

Key words : gender difference, interpersonal problems, internal narcissism, SNS addiction tendency, moderated mediation

effect


